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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가입 30년 만에 국제출원 1,300배 성장

- 작년 국제출원건수 1만 3천 건 넘어서 -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출원 건수가 1984년

조약에 가입한 이래 30년간 약 1,3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atent Cooperation Treaty : 한 번의 PCT 출원으로 가입국 전체에 동시출원하는 효과

를 부여하는 조약으로 현재 148개국이 가입

2014년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3,138건을 기록하였다. 가입 첫해의 출원건수가 단 10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출원건수는 1993년 100건, 2000년 1천 건, 2006년

5천 건, 그리고 2011년에는 1만 건을 돌파하였다. 작년 한 해 1만 3천

건을 상회하는 출원건수를 달성함으로써 PCT 조약 가입 후 지난

3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4.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5대 PCT 출원국*의 지위를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중국, 4위 독일, 5위 한국 (’13년 기준)



2014년도 다출원인 중에는 삼성전자가 1위(1,639건)를 차지하였으며

LG전자(1,396건), LG화학(82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대 다출원인이

전체 출원건수의 29.4%를 점유하고있는가운데, 중견기업인동우화인켐

(82건)이 굴지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다출원 순위 8위를 차지하였다.

PCT 국제출원 10대 다출원 순위에서 대학의 강세 현상도 두드러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101건)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91건)이 각각

4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은 PCT 국제출원제도가 시행된

이래 1993년까지 그 출원이 전무했으나, 1994년 카이스트가 국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PCT 출원을 한 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와

2012년부터는 매년 1천건 이상을 출원하고 있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PCT 출원건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

하면서, PCT 출원 증가세가 이어져 우수한 기술이 해외에서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국제출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

출원의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연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건수 1 7 3 11 25 32 94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82 70 115 126 227 267 427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531 758 900 953 1,169 1,101 1,034

[붙임1] PCT 국제출원 총괄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PCT
건수 9,639 10,412 11,869 12,439 13,138

(증감률) (20.1) (8.0) (14.0) (4.8) (5.6)

[붙임2] 2014년 PCT 국제출원 10대 다출원인 현황

순위 출원인 건수 순위 출원인 건수

1 삼성전자 주식회사 1,639 6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93

2 엘지전자 주식회사 1,396 7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91

3 엘지화학 주식회사 826 8 동우화인켐 82

4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101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

5 주식회사 케이티 95 10 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64

합 계 4,461

[붙임3] 대학의 연도별 PCT 국제 출원 현황


